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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근 기자의 게임월드｜인천 e스포츠 열기 뜨겁다

‘제10회 대통령배 KeG’ 전국 결선이 18∼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오버워치 월드컵’ 첫 조별 예선이 17∼19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내 스튜디오 파라다이스에서 열리는 등 인천에 e스포츠 열기가 뜨
겁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 OGN e스타디움에서 열린 ‘제9회 대통령배 KeG’ 전국 결선 모습. 사진제공 ｜ 한국e스포츠협회

프로게이머에 버금가는 실력을 갖춘
아마추어 전국 최고수를 가려라.

이번 주 인천광역시가 e스포츠 열기
에 휩싸인다. 전국 아마추어 선수들이
펼치는 e스포츠 대전 ‘대통령배 아마추
어 e스포츠 대회’(대통령배 KeG) 결선
이 열린다. ‘오버워치 월드컵’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도 조별 예
선전을 치른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
국e스포츠협회, 인천광역시, 인천경제
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제
10회 대통령배 KeG’ 전국 결선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18일과 19일 이틀간
열린다. 대통령배 KeG는 2007년 시작
된 전국단위 정식 아마추어 대회로
2009년 대통령배로 승격됐다.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모두 참가한다. 정부
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아마추어 e스포
츠 대회 중 12년 동안 매년 치러진 대회
는 KeG가 유일하다.

올해는 ‘리그오브레전드’(LoL), ‘던전
앤파이터’, ‘클래시 로얄’이 정식 종목으
로 채택됐다. 시범종목으로는 ‘한빛 오

디션’, ‘배틀그라운드’, ‘PES 2018’, ‘모
두의마블’이 선정됐다. 5월부터 진행한
지역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각 종목별
전국 e스포츠 고수들이 격돌한다.

정식종목 우승 선수(팀)에는 문화체
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고, 준우승 팀
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3위 팀 및 시
범종목 우승팀엔 한국e스포츠협회장상
이 수여된다. 종합 우승은 종목별 점수
를 합산해 최고점을 획득한 지방자치단
체(기관)에 돌아가며, 우승 트로피와 함
께 대통령상의 영광이 주어진다. 대회기
간 동안 모범을 보인 지자체에는 문화체
육관광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총 상금
은 4380만원이다.

이번 대회는 스포티비게임즈를 통해

중계되며, 유튜브와 네이버 등의 협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
다. 또 ‘제1회 인천 보드게임 페스티벌’
과 연계해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될 예
정이다.

한국e스포츠협회 관계자는 “대통령
배 KeG가 프로와 아마추어를 잇고, 지
역 e스포츠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대회로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뀫‘오버워치 월드컵’ 3회 연속 우승 첫발
인기게임 ‘오버워치’ 종목의 국가 대

항전 ‘오버워치 월드컵’도 인천서 막을
올린다. 세계 최강 한국 대표팀이 참가
하는 첫 조별 예선이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내 ‘스튜디오 파라
다이스’에서 치러진다. 한국을 포함해
러시아, 홍콩, 대만, 핀란드, 일본 대표
팀이 격전을 치른다. 한국 대표팀은
17일 대만과 첫 경기를 가진다. 상위 두
팀은 11월 미국서 열리는 ‘블리즈컨
2018’의 오버워치 월드컵 8강전에 진출
할 자격을 얻는다.

무엇보다 지난 두 차례의 월드컵을 모
두 석권한 한국 팀의 3년 연속 우승 여부
에 세계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뉴욕 엑셀시어의 박종렬,
김혜성, 김태홍, 홍연준, 방성현, 필라델
피아 퓨전의 이재혁, LA 발리언트 출신
구판승으로 구성됐다. 한국 팀 선수들은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블리자드코리아
사옥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3연속
우승을 위한 선전을 다짐했다.

한편 인기 e스포츠 종목인 ‘LoL’도 인
천을달굴예정이다. 12일 포스트시즌을
시작한‘2018 LoL 챔피언스 코리아(LC
K)’의 서머 스플릿 결승이 9월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치러진다. 우승팀
에는우승상금 1억원과함께, 올가을한
국서 열리는 ‘2018 LoL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의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이어
11월3일엔 롤드컵 결승전도 인천서 열릴
예정이다. dionys@donga.com

‘게임의도시’ 인천으로…아마최강자들모인다
18·19일대통령배KeG결선개최
내일부터 오버워치 월드컵 예선도

오버워치 월드컵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이 10일 서울 삼성동 블리자드엔터테인먼
트 코리아 사옥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
로 5G 이동통신 표준(5G
NR 릴리즈-15) 멀티모
드 통신 칩(사진)을 공개
했다. 삼성전자는 15일

‘엑시노스 모뎀 5100’을 탑재한 단말기의
OTA(Over The Air) 송수신 시험에 성공
했다고 밝혔다.

엑시노스 모뎀 5100은 하나의 칩으로
5G뿐 아니라 각 세대별 이동통신 규격까
지 지원하는 멀티모드 방식으로 보다 안정
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
특히 5G 통신환경인 6GHz 이하 주파수
대역에서 기존 4G 제품보다 1.7배 빠른 최
대 2Gbps의 데이터 통신속도를 지원하고
초고주파 대역(밀리미터파)에서는 6Gbps
다운로드 속도를 지원한다. 6Gbps는 풀H
D 고화질 영화(3.7GB)를 5초 만에 내려받
을 수 있는 속도다. 김명근 기자

고화질 영화도 5초면 다운
삼성, 5G 표준 통신칩 공개

편집｜고창일 기자 ico@donga.com

LG전자는 북미 주요 이동통신사 중 하나
인 스프린트에 내년 상반기 5G 스마트폰
을 공급한다. 스프린트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LG전자로부터 공급받는 스마트폰
이 북미 첫 5G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북
미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함께 5G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LG, 내년 美 스프린트에 5G폰 공급


